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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노사가 주도하는 기업간 노사협의체 UCC는 7월 15일(일)부터 7월 20일(금)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-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족 화상상봉 및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. 


1사 1봉사를 통한 참여회원사의 책임시행을 바탕으로 노사평화 확산과 결속강화 및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추진된 UCC 글로벌 봉사활동은 한국-베트남 다문화 37가정을 선정, 현지에서 ▲화상상봉 ▲IT체험 ▲의료 무상진료 ▲한국 전통문화 체험 ▲현지가족 시내투어 ▲화합의 밤 음악회 ▲고아원 방문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. ��올해 7회째 시행하고 있는 이번 활동의 봉사단은 KT노사를 중심으로 UCC 회원사, KT노사 장학생 등으로 구성됐다. 이날 행사에 참석한 부티뚜엔 씨의 친정부모님은 “한국으로 시집 간 딸 덕분에 하노이 시내투어와 의료진료를 받게 되어 무척 좋았다”고 활짝 웃은 뒤 “프로그램이 이렇게 알차고 재미있는 줄 미리 알았다면 다른 가족들도 더 데려왔을 것”이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. ��총 276명의 친정가족이 참여하게 된 이번 글로벌 봉사활동에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제공한 비상 구급함뿐 아니라 aT (한국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)에서 준비한 오토바이 헬멧, 우의, 휴대용 선풍기 등 선물이 증정되어 베트남 친정가족에게 더욱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. ��봉사기간에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장애를 갖게 된 어이들의 생활관을 찾아 고아원 환경개선 등도 병행한다. UCC 단장 최장복 조직실장은 “결혼이주자는 물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며 어디든 한 손을 내어주겠다는 것이 우리의 이념”이라며 “양국의 민간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창구가 되도록 하겠다”고 강조 했다. �한편,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 중 베트남 출신은 약 42%로 국제결혼 배우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 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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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UCC 글로벌 봉사활동 전개  


베트남 하노이에서 화상상봉, 의료무상진료, 고아원 봉사 등 진행 










